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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고무시장, 
금호 독점에 기술·수급은 펑크”

■합성고무 및 부타디엔 수급전망

■EPDM          

■IIR          

■C  R 

■A C M·AE        

■일본 합성고무 시장

합성고무 시장은 변화되어야 한다.

합성고무중 범용 합성고무는 무차별적 생산능력 확대속에 공급과잉을 운운하고, 특수 합성고무는 수

입품에게 시장을 내주고도 말 한마디 없다.

국내 합성고무중 S B R·BR 등 범용 합성고무 시장을 독점공급해온 금호석유화학은 행여 타기업이

이 시장을 넘볼세라 특정품목 5종의 생산능력 확대에 주력, 세계적 공급과잉 속에 국내도 공급과잉

으로 몸살을 앓고, 가동률은 7 0 %선에 머물고 있다고 한탄한다.

또 향후 수요전망도 불투명, 3~5% 성장에 그칠 것이라 한숨쉰다.

이런 탄식과는 달리 지난 2년간 금호석유화학의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90년 매출은 1 6 5 7억5 0 0 0만원

으로 8 9년대비 35.9% 성장했으며, 91년은 1 7 0 1억2 0 0 0만원으로 2.6% 성장했다.

또 순이익은 9 0년 6 3억5 0 0 0만원으로 180.8% 증가했고, 91년은 9 5억3 0 0 0만원으로 5 0 . 0 %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즉 9 1년 매출은 2.6% 증가에 그친데 반해, 순이익은 5 0 . 0 %나 증가했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의 합성고무 생산능력 증설 및 매출·순익 급증에도 불구, 범용 합성고무의 수

입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수고무중 금호가 생산하는 것은 그나마 준 특수고무라 할 수 있는

EPDM 한 품목 뿐이다.

국내 합성고무중 금호가 생산하는 범용을 제외한 대다수 품목은 전량을 E x x o n·P o l y s a r·U n i r o y a l·

Sumitomo 등 세계 유수기업 제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특수그레이

드는 다시 이들 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독점에서 얻은 수익은 계열화에 투자했어야 했다.

알맹이 없는 국내 합성고무사업, 이제 자유경쟁체제하에 시장개척·수요창출·기술개발 등의 노력

이 선행, 내실을 갖추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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